
GIST 대학원생 연구팀,
제32회 삼성휴먼테크논문대상 장려상 수상

-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이주형·김규린·김주환 학생팀(지도교수 정현호), 자율주행 센서용 발열·발수 

나노소재 개발… 저온·강우 환경에서도 센서 신호 안정성 입증한 연구성과로 관련 분야 경쟁력 입증

▲ (왼쪽부터)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김주환, 이주형, 김규린 학생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정현호 교수 연구실 소속 

석박사통합과정 이주형·김규린·김주환 학생 연구팀이 ‘제32회 삼성휴먼테크논문대상’

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앙일보가 공동 후원하는 삼성휴먼테

크논문대상은 1994년 제정된 대표적 과학기술 논문상으로, 미래 과학기술을 이끌 

인재 발굴을 목표로 대학생·대학원생·고등학생의 연구논문을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시상한다.

GIST는 이 대회에서 1996년 이후 지속적인 수상 성과를 이어오며 연구중심대학으

로서의 교육·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역대 최다인 3,172편의 논문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20편이 수상

작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지난 11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렸다.

연구팀은 악천후에도 자율주행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기상 적응형 

센서 보호 기술을 개발했다. 특히 실제 강우 및 저온 환경에서도 센서가 안정적으

로 작동하는 것을 입증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주형 학생은 “연구 전 과정에서 세심하게 지도해 주신 정현호 교수님께 감사드리

며,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준 연구팀 동료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며 “앞으로 연

구를 더욱 발전시켜 다양한 외부 환경 노출형 광학·전자 센서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악천후에서도 안정적인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기술로 확장해 나가고 싶다”고 덧붙

였다.

김주환 학생은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시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

게 되어 뜻깊다”라며 “실험실 수준을 넘어 실제 산업 기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

구를 발전시켜 다양한 광학 제품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이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김규린 학생은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융합 연구의 중요성을 깊이 체감했고, 소재 

설계와 공정 최적화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

다.

한편, 이번 대회 수상자를 배출한 정현호 교수의 나노시스템 연구실(NanoSystems)

은 나노 단위 광소자를 개발하고 광 특성을 규명해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을 제어

하는 다학제 융합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3차원 나노패브리케이션, 

능동 나노포토닉스·메타표면, 카이랄 플라즈모닉스, 마이크로·나노로보틱스 등 첨단 

분야에서 실용화를 목표로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기존 평면 구조를 넘어서는 입체적 나노구조 제작 기술과 광·물질 상호작용 

제어 기반 나노소자 설계를 통해 디스플레이·센서·광검출기 등 다양한 광전자 응용 

소자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